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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족기업의 성공적인 승계는 기업의 영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성공적인 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기업의 후계자요인이 중소기업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경

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승계가 완료되거나 진행되어 실제 기업을 경영을 하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승계요인은 후계자 교육훈련과 후계자 승계의지로 하였고 기업

가정신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경영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

과 승계요인 중 후계자 교육훈련은 경영성과, 기업가정신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후계자 승계의지는 

비재무적 성과, 혁신성, 진취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재무적 성과, 위험감수성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반면, 혁신성과 진취성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승계 가족기업에 있어서 후계자 교육훈련과 후계자 승계의지는 경

영성과와 기업가정신에 상당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중심어 :│가족기업│가업승계│승계요인│기업가정신│경영성과│

Abstract

A successful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es is a very important issue that greatly affects the 

sustainability of the business. Among the factors affecting successful succession, the successors 

of the family business were identified on the entrepreneurship held by small business owners and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business. This study was analyzed empirically by the 

managers who currently run the actual business through completion of or process of succession. 

Successive factors were established as a place for education and succession of heirs, and 

entrepreneurship was divided into innovativeness, risk-taking and pro-activeness, and 

management performance was divided into financial and non-financial achievement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successors among succession factor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both managerial performance and entrepreneurship, and that the 

success of successors has no significant impa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innovativeness and 

pro-activeness. In addition, while the risk-taking nature of entrepreneurship was concerned with 

the performance of management, innovativeness and pro-activeness were not all significant. 

According to this study,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successors and the determination of 

successors in succession family business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and entrepreneurship.

■ keyword :│Family Business│Family Succession│Succession Factors│Eentrepreneurship│Man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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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소기업은 전체기업 수의 99%를 차지하는 대한민

국 경제의 핵심으로써 70-80년대의 산업화 진전과 함

께 많은 수가 탄생하였고 경제중흥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야 

경제가 튼튼하여지는데, 가업승계의 문제도 해당 기업

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가족기업의 형

태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경영승계와 그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가장 오래된 보편

적 기업형태인 가족기업은 가족과 기업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족이 경영하고 소

유하는 비율이 65-80%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장기

업의 68%, 코스닥기업의 61%를 차지하고 있다[1]. 그

러나 가족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국민 경제의 중추적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업을 잘 승계하더라도 

가족기업의 30%만이 2세대까지 생존하고 3세대 이상

까지 생존하는 비율은 13% 정도에 불과하다[2]. 가족기

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통한 가족기업의 지속적 생존은 해당기업

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승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업승계만이 중소기업 성

장의 해결방안도 아니고 능사도 아니다. 2세 기업가가 

준비되지 않아 선대 창업주의 노력과 결실을 물거품으

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가

업승계를 위한 핵심적인 영향요인으로 경영자와 후계

자의 신뢰 구축[3][4], 책임의식이 강한 후계자 양성[5]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후계자의 교육

훈련을 통한 경영능력 배양과 자발적인 승계의지는 승

계의 성공을 위해서 후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요인이

라 여겨진다. 가족기업은 생존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성공적인 승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와 더불

어 기술과 환경의 변화와 같은 기업외부의 요인뿐만 아

니라 기업내부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항상 관리

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성공적

인 승계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함양 및 계승 이다. 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도래할 

미래의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장수기업으로 성장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가정신이 가장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경영자의 기업가정신 승계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힘들 수 있다. 

자녀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 직원이 경영자의 기업가정

신을 성공적으로 계승하였을 때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유는 도전과 혁신, 창의가 기업가정신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변화 속에서도 기업

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업가정신이기 때문

이다.

승계가 성공적이냐의 여부는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

로 귀결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기업의 성공적인 승

계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6][7]. 하나는 

승계프로세스에 대한 만족이고, 다른 하나는 승계의 유

효성 즉, 승계 후 기업의 경영성과이다. 전자는 승계과

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고, 후자는 승계 후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객관적인 결정 요소이다.

승계 관련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승계를 위한 현 경영

자와 후계자연구가 대부분으로 성공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연구는 사례나 이론연구가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고 실증분석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승계의 완성은 기업가정신의 계승에 있다는 말처럼 승

계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승계요

인들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

으로 가족기업의 승계요인이 기업가정신과의 관계에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현재 승계가 이루어져서 기업을 경영

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고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

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 서론에 이어 Ⅱ

장에서는 가족기업의 승계요인과 경영자의 기업가정신

이 승계 후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이에 따른 가설을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연구모형과 연구방법을, Ⅳ장에서는 연

구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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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1. 승계요인

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는 학

자들의 선행연구 분류에 따라 현경영자, 후계자, 가족구

성원 및 비가족관리자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승계

관련 이해관계자별로 성공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Venter, Boshoff & Maas[8] 및 

Chrisman et al.[9]은 승계와 관련된 후계자요인을, 

Cabrera-Suarez et al.[4]은 자원과 지식기반관점의 승

계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 경영자 관련요인을, 

Lansberg and Astrachan[10]는 승계계획 및 후계자 훈

련에 있어 가족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주로 가족

요인을, Chua et al.[11]은 비가족관리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비가족직원요인을 제시하였다[5]. Morris et al.[7]

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승계의 핵심 요소로 사업관계

자 또는 가족과의 관계, 후계자의 준비 정도와 성공적

인 승계를 위한 계획과 통제 활동을 선정하였다. 

Venter et al.[8]은 성공적인 승계의 세가지 요소로 후계

자와 관련된 요소의 충분한 준비, 기꺼이 승계하려는 

자세, 현역경영자와 후계자와의 밀접한 관계 등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승계기업을 가족 친인척 또는 그 이외

의 승계자에게 소유권과 경영권이 2세대이상 승계된 

기업으로서 사업의 지속성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

로 정의하며, 승계요인에는 Venter et al.[8] 및 

Chrisman et al.[9]이 제시한 후계자요인 중에서 성공적

인 승계를 위해 승계대상 후계자가 반드시 충분하게 갖

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후계자 교육훈련과 후계자의 

승계의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1 후계자 교육훈련 

성공적인 가족기업 승계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후계

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전체 조직에 대한 지도력과 생

산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에서 가족과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계

자를 선정해서 교육훈련을 하는 것은 승계과정에서 중

요한 부분이다[2][12][13].

후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Aronoff & Ward[14]가 후

계자 교육훈련을 통한 후계자 육성을 경영자의 궁극적

인 역할로 제시한 것처럼 승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후계자가 잘 준비되는 것이 성공적 승

계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15][16]. 후계

자는 승계과정을 통해 자신의 미래 성과와도 연관 있는 

경영자의 지식을 전수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식을 통

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거나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4]. Venter et al[8] 

또한, 기업의 이익증대 및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

록 후계자의 훈련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는데 방법론적

으로 외부기업에서의 후계자의 경력, 정규업무와 관련

된 교육과 세미나 참석,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

터의 멘토링 등이 유용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가족

기업내에서 낮은 직급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비

즈니스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10]. 따라서 

후계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후계자가 리더로서 성장하

기 위해서는 후계자의 성장단계에 따른 적정한 사내훈

련도 필요하다[17]. 결국 가족기업의 승계프로세스란 

장기간에 걸쳐 현 경영자로부터 후계자에게 지식을 이

전하고 후계자의 능력개발을 통해 경영자로 성장해나

가는 과정이며[18], 승계 계획의 성공은 가족기업을 유

지하려는 필요성 보다는 믿을 만한 후계자의 존재가 더 

필요하다[19]. 

따라서 문헌을 기초로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서 후

계자 교육훈련이 성공적인 승계에 큰 역할을 하고 이는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후계자의 교육훈련은 재무적 경영성과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후계자의 교육훈련은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후계자의 승계의지

많은 연구자들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승계를 위해

서는 후계자가 해당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

로 승계를 이루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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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20][21]. 성공적인 승계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승

계의지 보다 신뢰할 만한 후계자의 자발적 승계의지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으며[22] 후계자들의 비즈니스

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승계의지는 세대간 성공적인 

승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9][20][21]. 이러한, 후

계자의 자발적 승계의지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과 

경영의지, 가족기업으로 존속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헌

신, 가족기업을 통해 개인적 삶의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 등의 요인을 포함한다. Venter et al.[8]에 

의하면 후계자의 승계의지는 승계진행과정의 만족과 

사업의 지속적인 수익성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경영자는 후계자가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경영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후계자의 승계의지 요인

으로 기업을 물려받겠다는 강한 기대, 일정 수준 이상

의 자신의 노력 투입, 해당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행복, 기업경영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 기업 일원임에 

대한 자부심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문헌을 기초로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서 후

계자 승계의지는 성공적인 승계에 큰 역할을 하고 이는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후계자의 승계의지는 재무적 경영성과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후계자의 승계의지는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승계요인과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이 국가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 기업의 지

속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기업

가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창업자 등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지니고 

있는 기업가정신을 후계자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기업

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중요하며 승계문제에 있

어서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창업정신 등 기업의 고유한 기업정신이 계

승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승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가업승계를 위

해 기업가정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로 가족기업만의 고유한 특성인 세대를 지속하는 기업

가정신의 축적을 통한 성장이 기업의 영속성에 더욱 효

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23]. 또한, 세대를 거쳐 기업

가적 행위를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진

행되었다[24][25].

그러나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가족기업의 성장이나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연구의 양도 적었을 뿐더러 많은 

관심도 끌지 못했고[26], 일부 학자들에게서 방법론이

고 원론적인 수준의 연구결과만 있는 실정이며, 아직까

지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 가장 적합한 기업가정신 요

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나 연구가 활발하지 않

았다. 

가족기업의 승계에서 중요한 것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완벽하게 승계해야 승계가 완성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

가적 역량 구축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가정신과 승계문제를 연관시

켜 연구할 유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헌을 기초로 가족기업의 승계요인 중 후계

자의 교육훈련과 후계자의 승계의지는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기업가정신의 개별적 특성에 각

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후계자의 교육훈련은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후계자의 교육훈련은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후계자의 교육훈련은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후계자의 승계의지는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후계자의 승계의지는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후계자의 승계의지는 기업가정신의 진취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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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성장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개념 중 하나이다[27].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성장

과 혁신에 중요한 이유는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가가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28]. 기업가정신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

착하고, 포착한 기회를 가치로 만드는 사고방식 및 행

동양식’[29], 또는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과 혁신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30]. Miller[31]와 

Covin & Slevin[32]은 혁신적, 위험감수적, 진취적인 기

업가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

를 점하고 있으며 기업성과와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로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보

편화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31][32].

혁신성은 Schumpeter[34]가 기업가정신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였고, Lumpkin and Dess[35] 역시 새

로운 아이디어, 창조적인 프로세스, 참신성, 실험에 대

해 지원해주는 기업의 성향으로 새로운 제품과 프로세

스 및 서비스를 창출한다고 하였다. Drucker[36]는 경

영의 기본을 혁신과 마케팅 두 가지로 제시하고 이는 

시장과 기술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에서 혁

신성은 기술혁신, 제품 디자인, 시장조사, 광고활동, 공

정혁신 등을 도입하려는 경영 활동이며, 시장지향성의 

핵심이라 하였다[37][38].

위험감수성은 성과가 불확실함에도 자원을 투입하고

자 하는 성향이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 가운데 기회를 포착하려는 

태도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39]. Covin & 

Slevin[32]은 위험감수성을 낮은 위험보다 높은 위험의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

로 기업가적 기회를 모색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으

로 정의하였고, Lumpkin and Dess[40]는 신규 사업의 

성공 확신이 없더라도 과감히 활동하여 새로운 사업 기

회를 포착하는 능력이라 설명하였다. Stewart and 

Roth[41]의 메타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위험선호성향은 

사업의 창업 및 성과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  

진취성은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선도적 성향으로 

경쟁자보다 앞서 신제품, 서비스를 도입하고 미래지향

적으로 예측하는 능력이다[35][36][42]. 경쟁자들에 앞

서 기업가적 행동을 통하여 새로운 틈새시장을 찾아서 

기회들을 탐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개념[43]으로 시

장상황에서 미래 기회를 예견하여 행동할 수 있는 리더

로서의 행동을 하여 경쟁기업에 앞서는 선도기업의 이

점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Lumpkin and Dess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도로 나타나는 진취적인 자세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며, 성장의 원천으로 선도

자라는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득과 관련이 있다고 

진취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진취적 성향은 기업가에

게 시장의 변화나 욕구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하기에 신규진입의 속도나 범위에 적극적이다[44].

그러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정신에 대한 

일치된 정의가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기업가정신의 적용수준과 관련되어 있다[45]. 

기업가정신은 조직과 개인 모두에 적용되어 왔으며

[46], 개인에 적용되었을 때는 기업가정신으로, 조직에 

적용되었을 때 사내기업가정신 또는 기업가지향성 등

으로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개

인이나 조직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어[47-49], 

엄밀히 구분하여 사용되지는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개인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측정하고자 설계하였고 일반적 개념인 혁신성, 위험감

수성, 진취성을 기업가정신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경영성과간

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존재하며 조직의 성과를 개선시

킨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Covin & Slevin[32]은 

기업가정신의 궁극적인 종속변수는 경영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Zahra[50]는 기업가 정신이 기업의 수

익성 성장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 기업가적 

행동이 조직의 성과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정

대용, 유봉호[51]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최고경영자

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조직 유효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

성과 경쟁적 적극성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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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상의 문헌적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를 개선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은 재무적 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은 비재무적 성과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은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은 비재무적 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은 재무적 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은 비재무적 성과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경영성과

가족기업의 성공적인 승계는 승계의 유효성 즉, 승계 

후 기업의 경영성과와 승계프로세스에 대한 만족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6][7]. 객관적 관점의 

평가 결정요인은 승계의 유효성으로 이는 승계 후 기업

의 경영성과를 주로 측정하며, 주관적 관점은 승계프로

세스 만족에 대하여 측정한다. Handler[52]는 성공적 

승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승계의 효과와 질적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승계의 효과란 승계의 효

과란 승계가 이루어진 후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

며, 질적 평가란 승계에 참여한 가족 등에 대하여 승계

프로세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

해관계자의 만족 수준을 나타낸다. 반면에 이 두 가지

는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호연관성이 더 많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성과는 가업승계의 경우에 중견기업이나 대

기업보다는 경영규모가 중간 규모 이하의 기업의 경우

에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3][54].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는 대체적으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측정되고 있다. 이 

중 재무적 성과는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측면을 측정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성과의 서로 다른측면

을 반영해 준다는 측면에서 기업분석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지표이다. Kaplan & Norton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 분석을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등에 따라 매출 성

장률, 시장점유율, 순이익 등을 중심 측정항목으로 하기

도 하였다. 기업성과 측정지표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객관적 지표는 다시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55].

Ⅲ.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업의 승계요인과 기업의 경영

성과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승계요인인 후

계자의 교육훈련과 후계자의 승계의지가 경영성과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이를 도식하면 다

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은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직접교부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설문

조사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가족기업 승계요인이 기업가정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381

설립자가 회사 창업을 한 후 2세대 이상이 기업경영에 

관여하거나 승계가 완료된 중소기업에서 현재 경영을 

하고있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을 확보

하기 위해 기업은행 거래기업 중 10년 이내에 경영자

(대표자)가 변경된 기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전산추

출하였으며, 이렇게 추출된 244개 기업의 대표자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총 244부를 배포하여 

182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회수율은 74.6%

이었다. 회수율이 높은 것은 표본 대상자를 연구기준에 

맞게 사전에 일정범위로 추출하고 직접교부 방식을 많

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설문지 구성은 승계요인은 Venter et al[8], 황조익

[19], 김봉순, 한문성, 장용운[56]의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각각 9문항, 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기업가정신은 구

성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각 5문항씩 

측정하였으며, 경영성과는 김봉순 등[56]의 선행연구를 

재구성하였으며 각 변수들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Amos 25를 사용하여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3. 인구 통계적 특성 

먼저 표본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응답자 

182명 중 남성이 92.3%(168명),여성이 7.7%(14명)으로 

남성로의 후계승계가 절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분포는 40~50대가 65.9%(120명)로 가장 많았으

며, 30대 이하가 27.5%(50명), 60대 이상이 1.1%(12명)

이었다. 최종학력분포는 대졸이 72.5%(132명)로 많은 

분포를 이루었고 전문대졸 이하가 9.9%(18명), 대학원

졸 이상이 17.6%(32명)이었다. 기업의 설립기간은 20년 

이상이 57.5%(103개사), 10년 이상이 36.3%(65개사)로 

조사되었다. 타기업근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62.6%(114명), 없다는 응답자가 37.4%(68명)로 절반 이

상이 타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기업의 종업원수는 20명 이하 30.2%(55개사), 50

명 이하 31.3%(57개사), 100명 이하 23.6%(43개사), 100

명 초과는 14.8%(27개사)로 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 

61.5%(112개사)이 절반이 넘게 조사되었다. 년 매출액

은 100억원 초과가 44.0%(8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50

억 이하 29.1%(53개사), 100억원 이하 26.9%(49개사)로 

파악되었다. 업종은 제조업 83.0%(151개사)로 대부분

이었고, 도소매업 7.7%(14개사), 서비스업 4.4%( 8개

사), 기타업종 5.0%(9개사)로 조사되었다.

성별 빈도 백분율
남성 168 92.3

여성 14 7.7

연령 빈도 백분율
30대이하 50 27.5

40~50대 120 65.9

60대이상 12 6.6

최종학력 빈도 백분율
전문대졸이하 18 9.9

대학졸 132 72.5

대학원졸 32 17.6

현직장근무년수 빈도 백분율
5년이하 52 28.6

6~10년 65 35.7

11~15년 40 22.0

16~20년 14 7.7

20년초과 11 6.0

타기업근무년수 빈도 백분율
있다 114 62.6

없다 68 37.4

설립기간 빈도 백분율
20년이상 103 57.6

10년이상 65 36.3

10년미만 11 6.2

종업원수 빈도 백분율
20명이하 55 30.2

50명이하 57 31.3

100명이하 43 23.6

100명초과 27 14.8

전년도매출액 빈도 백분율
50억이하 53 29.1

100억이하 49 26.9

100억초과 80 44.0

업종 빈도 백분율
제조업 151 83.0

도소매업 14 7.7

서비스업 8 4.4

기타 9 5.0

표 1. 인구 통계적 분석

Ⅳ. 연구결과

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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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타당성은 설문 구성의 개념 타당성 관점

에서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모든 측정변

수의 구성요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직교회전 방식의 하

나인 베리멕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개별요인

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0.6이상인 요인

만을 선택하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신뢰성은 동일한 개념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하는데, 알파계수

(Chronbach’s Alpha)로 신뢰성을 평가하였고, 0.7이상

의 값을 가지면 측정항목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였

으며, 변수 중 E6(나는 경영자의 멘토링을 통해 우리 회

사의 독특한 사업지식과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았다) 문

항을 제거하였을 때 신뢰계수가 0.846 → 0.853 으로 높

아져 해당 변수를 제거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는 타당성 및 신뢰성에 대한 분석표이며, 분석

결과 요인 적재치와 고유값이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

며 크론바하 알파 계수(Chronbach’s Alpha)도 기준치

를 상회하고 있어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

단되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잠재요인별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후 전체 잠재요

인 대상으로 확인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잠재요인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확인적 요

인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요인 부하량이 기

준치 0.6을 상회하며 유의확률이 0.05미만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CR지수도 기준치 0.7이상, 분산

추출지수(AVE) 도 기준치 0.6을 상회하고 있어 각 요

인의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적인 구조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적합도 

지수 χ2 통계량 518.67, 자유도(df) 419, CF 0.946(기준

치 0.9 이상), TLI 0.94(기준치 0.9 이상), RMSEA 0.036 

(기준치 0.05 이하)으로 분석결과  우수한 적합도로 이

론적 모형의 적반적인 적합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측정변수명

타당성 신뢰성

요인
적재량

고유값 크론바하 알파

승계

요인

후계자 

교육훈련

E1 0.77

3.961　　 0.853

E2 0.8

E3 0.61

E4 0.68

E5 0.7

E7 0.71

E8 0.68

E9 0.66

후계자 

승계의지

F1 0.72

3.734 0.852

F2 0.79

F3 0.71

F4 0.78

F5 0.65

F6 0.68

F7 0.77

기업

가정

신

혁신성

A1 0.76

2.813 0.805　　

A2 0.75

A3 0.81

A4 0.68

A5 0.74

위험 감수성

B1 0.79

2.751 0.794

B2 0.79

B3 0.71

B4 0.72

B5 0.69

진취성

C1 0.68

2.269 0.724

C2 0.73

C3 0.71

C4 0.64

C5 0.61

경영

성과

재무성과

I1 0.81

2.583 0.817
I2 0.87

I3 0.69

I4 0.73

비재무

성과　

I5 0.77

2.527 0.800
I6 0.76

I7 0.79

I8 0.73

표 2. 요인별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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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명 요인부하량 P
CR

(Composite 
Reliability)

AVE
(Average
Valiance
Extracted)

승계요인

　

　

　

후계자 교육훈련

E1 1 　

0.926 0.613

E2 1.084 ***

E3 0.654 ***

E4 0.756 ***

E5 0.826 ***

E7 0.819 ***

E8 0.761 ***

E9 0.788 ***

후계자 승계의지

F1 1 　

0.960 0.774　

F2 1.072 ***

F3 0.881 ***

F4 0.981 ***

F5 0.825 ***

F6 0.959 ***

F7 1.045 ***

기업가정신

혁신성

 A1 1 　

0.954 0.810

A2 1.014 ***

A3 1.164 ***

A4 0.758 ***

A5 0.974 ***

위험감수성

B1 1 　

0.930 0.730　

B2 1.067 ***

B3 0.792 ***

B4 0.791 ***

B5 0.94 ***

진취성

C1 1 　

0.944　 0.774　

C2 1.145 ***

C3 1.16 ***

C4 0.922 ***

C5 0.804 ***

경영성과

재무성과

I1 1 　

0.949 0.823　
I2 1.13 ***

I3 0.907 ***

I4 0.98 ***

비재무성과

I5 1 　

0.937 0.789
I6 0.873 ***

I7 0.85 ***

I8 0.756 ***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
2

DF RMR CFI TLI RMSEA

518.67 419 0.025 0.946 0.94 0.036

3.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직접이나 간접적으

로 변수들 간에 함수 관계를 갖는 구조방정식 모형 검

증을 실시(AMOS 25 활용) 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그

림 2]과 같이 가설 설정을 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한 결

과는 [표 4]에 정리하였다. 그 결과, 모델 적합도 지수 

χ2=824.7 (자유도=649), CFI = 0.925(기준치 0.9 이상), 

TLI = 0.919(기준치 0.9 이상), RMSEA= 0.039 (기준치 

0.05 이하)으로 본 연구 모델의 설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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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설관계도

가설 경로 표준화계수 S.E. C.R. P 채택여부

가설1 후계자교육훈련→재무성과 0.16 0.095 1.684 0.092 채택

가설2 후계자교육훈련→비재무성과 0.171 0.084 2.04 0.041 채택

가설3 후계자승계의지→재무성과 0.126 0.136 0.926 0.354 기각

가설4 후계자승계의지→비재무성과 0.213 0.12 1.766 0.077 채택

가설5 후계자교육훈련→혁신성 0.185 0.082 2.269 0.023 채택

가설6 후계자교육훈련→위험감수성 0.285 0.103 2.768 0.006 채택

가설7 후계자교육훈련→진취성 0.132 0.066 1.991 0.046 채택

가설8 후계자승계의지→혁신성 0.363 0.092 3.93 *** 채택

가설9 후계자승계의지→위험감수성 0.076 0.104 0.731 0.465 기각

가설10 후계자승계의지→진취성 0.428 0.089 4.819 *** 채택

가설11 혁신성→재무성과 -0.002 0.108 -0.02 0.984 기각

가설12 혁신성→비재무성과 -0.028 0.094 -0.295 0.768 기각

가설13 위험감수성→재무성과 0.291 0.093 3.12 0.002 채택

가설14 위험감수성→비재무성과 0.162 0.076 2.119 0.034 채택

가설15 진취성→재무성과 0.159 0.193 0.824 0.41 기각

가설16 진취성→비재무성과 -0.025 0.168 -0.147 0.883 기각

표 4.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세부적인 각 가설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승계요인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후계자 교육훈련이 재

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 가설 2는 모두 채택되었다. 후계자 승계의지는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4는 채택된 반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승계요인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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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검증한 결과는 후계자 교육훈련이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중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 가설 6, 가설 7은 모두 채택되었다. 후

계자의 승계의지가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혁신성, 

진취성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 8, 가설 10은 채택

되었지만 위험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9

는 기각되었다.

또한,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중 위험

감수성이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7, 가설 8은 모두 채택되었다. 반면, 혁신성, 진

취성이 재무적,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11, 가설 12, 가설 15, 가설 16은 모두 기각되

었다.

Ⅴ. 결 론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차원

과 기업내부에서의 다양한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제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기업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승계와 관련된 연구는 과

거에는 승계요인들의 제시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승

계요인과 기업가정신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서 승계요인 중 후

계자 요인인 후계자의 교육훈련, 후계자의 승계의지가 

실제로 승계가 진행되어 현재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

업 최고경영자가 지니고 있는 기업가정신과 경영성과

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실증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승계요인중 후계자의 교육훈련

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정신의 각 구성요소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계자의 승계

의지는 경영성과의 비재무성과, 기업가 정신의 혁신성, 

진취성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재무적성과와 위

험감수성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

과 위험감수성은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혁신성과 진취성 모

두 경영성과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족기업의 승계에 있어서 승계요인인 후계자 

교육훈련과 후계자 승계의지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기

업가정신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승계에 있어서 후계자의 교육훈련과 승계

의지가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대표되는 기업

가정신과의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경영의 결과

물인 경영성과를 확인함으로써 승계요인과 기업가정신

을 접목시키는 실증연구로 타 연구와 차별성을 기한 점

과 중소가족기업 경영자들에게 승계준비를 위한 고려

요소를 제공하여 승계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

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보

완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자

료확보의 제한성으로 인한 승계의 성패에 대한 비교분

석에 한계가 있다. 승계가 완료되거나 진행되어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최고경영자에 국한하여 연구가 

진행된 결과로 승계가 실패한 경우와의 비교분석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승계가 이루어져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면 승계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 할 수도 있는 데 

승계가 실패한 경우에 실패의 원인과 승계요인간 문제

점은 없었는지를 파악해서 비교연구를 한다면 승계요

인의 영향관계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으나 실패

한 경우의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연구가 제한적이었

다. 둘째로, 특정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가족기업 전체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

이 있을 수 있다. 승계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 

대기업에도 발생하는 사안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하는 연구를 병행하여 중소기업과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도 연구한다면 승계를 준비하는 가족기업의 경

영자들에게 더 폭 넓은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영성과에 대한 설문이 경영자들의 인식에 기반

한 주관적인 평가로 실제 기업의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제적인 재무적 결과 등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다면 더욱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향후 중소가족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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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승계결정요인들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면, 승계과정에 있거나 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경

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발전의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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